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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안시 후보자 ‘합동 투혼 유세’ 필승 결의 다져

미래통합당 천안시 후보자 일동*은 금일 오전 11시30분 천안 종합터미널 

맞은편에서 선거운동 마지막 합동 투혼 유세를 하였다.

*시장후보(박상돈), 천안 갑(신범철)․을(이정만)․병(이창수)

후보와 선거운동원, 당원 등 300여명이 모여 총선 필승의 결의를 다지고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반드시 투표해주실 것을 시민들께 간절히 호소했다.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는 “전임 민주당 시장의 파면으로 시장 직이 공백인 상태

인데 설상가상으로 닥친 코로나 19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지역경

제는 파탄 수준이다. 이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시장은 여러 시장·

군수 경험을 통해 쌓은 행정능력과 재선 국회의원 직을 통해 쌓은 정책적 

실력을 모두 갖춘 저 뿐”이라며 준비기간이 필요 없는 프로행정가의 면모를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신범철 천안시갑 후보는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등 어느 

하나 나아진게 없다. 조국 사태, 부정선거 의혹 및 태양광 비리 의혹 등 각종 

부정과 비리 의혹이 쏟아져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이제 투표로 멈춰야 한다.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 미래통합당에게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몰아달라. 천안과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만 천안시을 후보는 “절대 권력, 부패한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 더 이상 충청이 홀대받지 않도록 온몸을 던지겠다. 미래통합당이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앞장서겠다”며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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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천안, 나아가 가라앉는 대한민국을 다시 비상시킬 

수 있다” “이정만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바꿔내겠다. 반드시 변화시키겠다”

고 호소했다.

이창수 천안시병 후보는 “공수처법을 비롯한 3대악법을 개정해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귀중한 한 표가 나라를 구할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4.15

일 투표에 꼭 참여하시고, 주위에 가족친지부터 가까운 지인에 이르기까지 

설득하여 꼭 투표해 주시옵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소중한 한표 행사를 

독려하고 강조했다.

4월 15일! 

현명하신 유권자들께 대한민국을 살리는 소중한 한 표를 미래통합당에 행사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2020. 04. 14(화)

미래통합당 충청남도당선거대책위원회 


